
국토교통부, 업계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

- 김오진 제1차관, 주택공급 정상화 위해 릴레이 소통 행보 -

□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0일(금)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

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*를 이어 

나갔다.

    * 주택건설 시행사 간담회(11.3), 시공사 간담회(11.10), 주택 금융업계 간담회(11월 3주) 등

 ㅇ 지난주(11.3)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, 소속 시행사 

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고,

 ㅇ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,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, 주택도시보증

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｢주택공급 활성화 방안｣의 지원내용과 

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,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“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

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”면서

 ㅇ “현장에서 공급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기준을 정비*하였고, 

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

신속하게 진행 중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    * 공공지원 민간임대 증액기준 정비(10.13), 민간참여 공공사업 공사비 증액기준 구체화(11.1)

 ㅇ 또한, “청약 시 무주택간주 기준 확대(11.10일 시행) 등 정부에서 제도

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인 만큼,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

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

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, 앞으로도 

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

2023. 11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